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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온라인상 지역관광상품 잘 파는 법’ 가르쳐드립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지역 관광사업체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나서|| 8월10일까지 30개 업체 모집||온라인 노출,
웹 디자인 등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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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어촌 관광사업체들도 온라인상으로 여행상품을 잘 파는 법을 알아야지요’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디자인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사업체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디자인 패키지 사업’은 온라인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 30개소를 선정,

진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온라인 노출 컨설팅과 디자인(웹페이지, BI, 포장 패키지, 상품 사진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관광사업체는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www.namhaetour.org) 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gusalsp464@naver.com)로 제출하거나, 재단 사무실(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초 문화관광체육부의 ‘2022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스마트관광협회를 초청, 관광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케어 행사를 진행했다. 여행분야 OTA(온라

인 여행사) 플랫폼 기업과의 잇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남해관광의 온라인 전환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왔다.

새롭게 시작할 ‘디자인 패키지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활용에 가장 필요했던 디자인 분야를 직접 지

원하는 사업이다. 생업에 바쁜 지역 관광사업체를 위해 개별방문을 통한 종합컨설팅까지 지원해 지

역 관광사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영세 사업체들이 어려워하던 포털 사이트 노출과 SNS 페이지 운영 등 필요한 기술과 디자인

을 제공, 효율적인 판매 마케팅 전략은 물론 더 나아가 관광객들의 방문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최근 관광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어 이

에 따른 관광사업체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해관광의 온라인 접근성 강화와 판매를

남해관광문화재단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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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라도 지역 관광사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최신 관광트렌드와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스토어 개설 등 남해

관광 사업체의 온라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존 홈페이지와 광고업체에 의존

하던 지역 내 관광사업체들의 온라인 마케팅 자생력 높이기에 본격 나섰다.


